
SK이노, EV 배터리 특허소송
Celgard, 분리막 특허침해 금지 제기 … 소송 이어져 난항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또다시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시장에 따르면, 미국의 2차전지 분리막 생산기업인 셀가드(Celgard)는 4월 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서부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소송대상은 일명 <586 특허>로 분리막 제조에 사용되는 무기물 코팅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셀가드는 SK이노베이션이 최소 2010년 이후부터 미국 자동차기업과 2차전지 생산기업에 자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분리막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셀가드는 앞으로 특허 사용 금지는 물론 그동안 특허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고 요

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06년 일본 Tonen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011년 또다시 LG화학으로

부터 분리막 코팅 기술과 관련한 소송을 당해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직 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소장을 받아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3>


